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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동강 상주보 개방…상류 모래톱 경관 회복 기대

◇ 낙동강 상류 상주보, 3월 9일 오후 2시부터 개방

◇ 4월 초 양수장 가동 전에 수위를 회복하는 일정으로 보 개방 

진행,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

□ 정부는 3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낙동강 상주보를 지하수 이용에 

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방은 올해 말 보별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개방하지

않았던 낙동강 상류의 보를 영농기 전까지 개방하여 그 영향을

관찰(모니터링)하기 위한 것이다.

○ 정부는 3월 9일 오후 2시부터 보를 개방하여 관리수위에서 목표

수위(지하수 제약 수위)까지 수위를 낮추고(해발 47m→45.3m), 약 

8일간 수위를 유지하면서 개방 영향을 모니터링한 후 4월 초 

양수장 가동 전에 수위를 회복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상주보는 낙동강 8개 보 중 최상류에 위치하여 상류 보의 영향을 

받지 않는 등 보 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

평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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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또한, 4대강 사업 당시 준설량이 많지 않아 소폭의 개방으로도 

모래톱 노출 등 하상 변화와 경관 복원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을

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는 상주보 주변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재배 농가가 적고,

비영농기에 개방을 시작하여 양수장 가동 전에 수위를 회복하므로 

영농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○ 아울러,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수위를 

낮추면서 신중히 개방을 진행할 계획이다.

붙임 1. 상주보 수위저하 및 회복 일정.

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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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상주보 수위저하 및 회복 일정

 □ 상주보 개방 및 회복 일정

ㅇ 3.9일(해빙 반영)부터 수위를 1.7m(EL.47.0→45.3m, 8.4백만㎥)저하하여 

모니터링 후, 양수장 가동 시점인 4.3일 까지 관리수위(EL.47.0)로 회복

- 소요일(26일) : 수위저하(8일, 2㎝/시간) → 목표수위유지(8일) → 회복(10일)

※ 지하수 영향, 어패류 구조활동, 강수량 등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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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 전문용어 설명

ㅇ 보 수위 개념

▪관리수위 : 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정한 고정보 상단의 수위

▪어도 제약수위 :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

▪양수 제약수위 :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

▪지하수 제약수위 :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

▪하한수위 : 먹는 물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

▪최저수위 :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의 수위

※ 각 수위간 상대적 위치는 보별로 다름


